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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소비동향 

 

- 일본인이 좋아하는 음료 베스트 20은 응답률 순으로 맥주, 과일주 (매실주 등), 소주, 

청주, 와인, 발포주, 칵테일, 사와, 위스키, 스파클링 와인, 브랜디, 진, 아와 모리, 쇼코주, 

보드카, 막걸리, 럼주, 젤리형 술로 나타남 (순위의 순서대로 기재)  

 

- 남성의 경우 "소주"가 2 ~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세대별로 5위, 내지 

8위로 순위가 낮은 편. 반대로 "과일주 (매실주 등)"는 여성은 1 ~ 2위인 반면, 남성은 4 ~ 

7위로, 남녀의 취향 차이가 엿보임  

 

- 복수의 응답률 분포가 남성이 더 다수로 나타나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즐기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남자는 어느 연령대라도 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노인보다는 

중년층, 중년층보다는 젊은 이가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막걸리 소비 추이 

 

-  2012년 상반기 이후, 선토리(롯데주류 장수막걸리), 진로, 이동이 일본 내 전체 막걸리 

시장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음. 선토리, 진로가 소매의 대부분, 업무용은 이동 막걸리 강세 

 

- 2010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막걸리가 2011년 선토리, 진로 등 대기업의 본격적 

시장 참여로 최근까지 매년 3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임 



 

- 일본 업체의 막걸리 생산은 청주 생산업체에서 청주 생산 중 틈을 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많아 시장 장악력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업무용 1,000ml 시장에 일본 막걸리 

회사(히마치주조, 다테노카와주조 등)의 기존 판매루트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급으로 상당부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 

 

- 2011년 막걸리 인지도가 한류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주 소비층인 20~30대 

여성층이 유행에 민감하고 주류소비 충성도가 낮아 막걸리 소비가 감소하면서 현재 가격을 

하락시켜도 소비가 늘지 않고 있음 

 

- 또한 저알콜, 무알콜 도수의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저가의 제품이 인기가 있는 일본시장(제 3맥주 등 인기)에서 다소 고가의 막걸리의 판세 

확대에 걸림돌 

 

- 소비자의 수요가 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저가로 납품하여 소비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으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모든 피해가 

생산업체에 전가되면서 수출보다는 국내 내수를 다지는 중소업체가 나오고 있음 

 

- 한편 기존 막걸리 시장의 주를 이루었던 6%도수대의 제품보다는 3%대의 저알콜주에 

다양한 맛(요구르트, 포도 등)을 첨가한 츄하이 성격의 막걸리를 출시하고 있으나 안정화에 

접어든 일본 시장에서 신제품의 진입으로 신규 수요를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